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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농산어촌 ''명품교육과정'' 주목

교과부,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우수사례 공모에 도내 초중고 5교· 5교사 선정

진안초등학교와 임실고등학교 등 전북의 5개 학교가전국의 백대 교육과정 우수학교로 선정됐다.

선정된 5개 학교 가운데 4곳이 농산어촌에 있어 소규모농산어촌 학교가 많은 전북 교육의 갈길을 

제시하고 있다.

전북의 농산어촌 학교가 명품교육과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이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자율성을 발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편성한 ''학교 교육과정 자율

화 우수학교'' 100개교를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초.중.고 모두 5곳이 선정됐다.

또한, 전라북도 초.중.고 교사의 우수사례 3편도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미래형 농촌학교 모델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전국 우수사례 선정의 영예를 안

게 됐다. 

학생들도 농산어촌의 자연배경을 무대 삼아 창의력을 키우고 소수 정예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농산어촌 우수고로 선정된 임실고등학교는 임실 지역 치즈산업과 스위스, 프랑스 등 치즈 선진국과 

연계하며 특성화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특히, 창의성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미래형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 입시에 치중하는 획일화된 교육과

정보다 학생에게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단위학교의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현장 교육이 우수 교육과정 사례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인재가 곧 세계인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줬다.

특히, 통.폐합으로 위기를 겪는 소규모 학교 농산어촌 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

시하는 것으로 큰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양기수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농산어촌 학교의 명품교육과정이 주목받고 있음은 농산어

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지역 교육의 나아갈 길과 희망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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